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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외래어 표기 용례접 (북구권 지명 • 인명) 발간 

국립국어연구원은 북구권의 지명. 인명을 한글로 표기하여 수록한 외래어 표 

기 용례집 (북구권 지명 • 인명)을 6월 10일자로 발간하였다. 이 용례집용 지 

난 3월 16일에 고시된 스웨덴 어. 노르웨이 어. 덴마크 어 동 북구권 3언어의 

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편찬한 것이다. 

이번에 간행된 용례집에는 북구권 국가 중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스 

웨덴. 노르웨이， 덴마크 퉁 3개국의 지명과 인명 약 1. 200여 개를 수록하였다. 

용례집의 한글 표기는 원칙적으로 지난 3월 16일에 고시된 북구권 언어 표기 

법에 따랐지만 표기법올 적용했올 때의 어형과 다르게 굳어진 일부 용례에 대 

해서는 굳어진 관용을 인정하였다. 즉 덴마크의 동화 작가 ‘안데르젠 (Andersen) , 

의 경우 표기법에 따르면 .아네르센· 이지만 이미 ‘안데르센· 으로 확고허 굳어 

졌다고 보아 .안데르센’을 인정하였다. 그러나 그 동얀 ‘키에르케고르 (Kierke

gaard) ，로 써 왔던 덴마크의 철학자의 표기는 표기법을 쫓아 ‘키르케고르.로 

바뀌었다. 

그리고 지명의 경우에도 그 동안 써 오던 표기와 달라진 젓들이 있다. 스웨 

덴의 지명 가운데 ‘Jönköping, Fall찌ping， Linköping, Norrköping, Niköping’ 퉁 

은 ‘이원최핑’ 팔최핑’ • ‘린최팽 ‘노르최핑’ • ‘니최팽’ 에서 .엔셰핑’ , ‘왈 

셰팽 ‘린셰핑 ‘노르셰핑 니셰핑. 으로 바뀌었으며 Rossby는 ‘로스비. 에 

서 .로스뷔’로， Lydberg는 .리드베리.에서 ‘뤼드베리.로， Näs5jö는 폐시외·에 

서 페셰.로 바뀌었다. 

이번에 북구권의 지명. 인명을 수록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합으로써 

교과서 표기와 언론 보도에서는 물론 지도 제작. 백과사전 현찬에 있어서도 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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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권의 지명. 인명을 원지음에 가까우면서도 일관되게 한글로 표기를 할 수 있 

게 되었다. 또 용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인명， 지명을 표기할 때에도 고시된 외 

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서 현지읍에 가깝께 한글로 표기할 수 했듯록 이번에 발 

용례집에는 세 언어 씌 외래어 표기업 셨문을 

2. 정부 • 언폼 외래어 심의공농위원회 제7차 휘의 개최 

새로 들어오는 외래어의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이 공동으로 구성 

91공동위원회 

송민 국립국써 

한퓨션문면집인협회 꿨용어 통일 

동위원회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. 

청부측 대표 

(위원장. 국합국어연구원장) • 

(위원 • 

• 문화체홉쑤 용회정책국장) , 

씩아연구원 어분겸영구부장) • 

언론계 대표 

5월 11 일 

선출하 휴위원장에 

우l원장을 선출하였.따‘ 새로 구성된 쭉 

교수. 국립 

땐구원 학예연 

져복수(부위원착， 한긋신문면집인협눴 월토용어통일챔외위훤했) • 김상춘 

KBS 아냐츄서싶차창) • 김짱수(위웬， 조선일보 교쩡휴장 대우) , 

(위원 성[않국 라디오뉴갔:쉽 국장) • 조떠쟁(휘원” 동아일보 

교열부장) • 이윤표(연구위원， 문화일보 편집위원) • 이상근(사무간사. 한 

국신문면집인협회 사무국장) 

。j 냉 정부언론회래씩심의공동위원혔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짜체의 보도 

약안을 심획하였는떼 떤집인협회의 안촬 그대로 수용하둬 ct만 ‘에끼f’ 

로 쓰이와 있능 얄에 대해서는 ‘진액.으로 순짧해서 &기로 하였다. 

이번 심의에서는 최근 들어 심각하게 표기의 혼란을 보였던 외래어들의 한글 

표기가 정해졌는데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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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태 원어 결정됨 표기 비고 

• 인&l네 Internet 인터넷 정보 

올 • .2..움， 오우쁨 Aum SC1L 진려피(일본) 

깅리치，깅그리치 Gingrich 깅리치 미국 하원의장 

01 냥 정부언홉쐐때어심의황짱위원회는 5샀 긴급을 흉흉}는 외래어 앉71 문제 

에 대한 사전 조정을 위하여 외래어 문의 창구(전화 732-1726. 779-8734) 

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하였다. 

쪽에문화짝표 제15기， 제 16기 강와 깨최 

우려 연구원은 공어문화학.2 제 15기 국어반(특별반) , 쩨 16기 번C셔한 강좌를 

궁중유찮전λl관 강당에서 마쳤다‘ 

저111571 국어반(특별반)은 지난 5월 16일부터 5휠 18일까지 출판인 및 일반 

인 49명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. 표준어 규정. 외래어 표기법 동 어문 규법 

과 시， 갖;설. 화업 똥 교양'tl이며 갖추어야 활 내용올 분야의 싼씬 학자들 

이 캉외하였고. 저1 번역반에서는 전문 뻔옛인 및 앓반안 50명을 때상으로 

이중 번역의 문제. 번역 문학의 실상， 해석과 번역 둥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 

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음 그 분야의 관련 학자들이 강의하였다. 

지납 ’ 92년에 개실한 국어눈와학교는 」 풍안 각계 작층을 대장.Q.~ 어문 

규법， 언어 예결 둥에 관심을 갖게 하고 바르고 품위 있는 국어 사용에 도움을 

주I자 힘써 왔다‘ 

제 국어반(풋별반) • 처 번역반빽 장의 내용짜 장사는 다옳파 같다. 

〈저11571 국어반〉 

쓰이는 표썽의 유형짜 배경 : 송 변 (국립국어연구원장) 

생활과 홉준에 발융 :유만근 (성잠갚뀌학교 

· 외래어 표기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 : 이광호 (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) 

맺춤법짜 간추린 표윷어 : 이승구 〈때한교과서*시회사 천'j') 

짜 소설 : 싼볍신 (짝차， 맹지대학수) 

·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: 최규일 (체추대학교 교수， 어문실태연구부창) 



· 국어와 시 : 설의웅 (시 인， 어문자료연구부장) 

앗춤법과 §축어 규정 : 장얀선 (학혜연구관) 

에절과 화업 : 전수태 〈학예연구앙) 

〈저11671 번역반〉 

국어: (서울대학징 교수) 

· 번역과 오역 : 장귀남 (한양대학교 교수) 

· 번역 문학의 실상 : 안인희 (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) 

·해성짜 번역 : 

실제 : 집정우 (경남대학퍼 교수) 

· 번역과 한글 맞춤법 : 김회진 (학예연구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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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현， 써1]1 7기 국어한{청소년방〉은 7월 26띨~7월 28었， 쩨 18기 국어반(특 

별반)윤 9월 28일--9월 30일， 져111971 국어반(일반반)은 11쉴 22일--11월 24 

일 열릴 예정이다. (문의 전화 779-4818) 

1. 

2. 

4. r종합쪽에대사현까칭) 훤창 샤엽 홍보충 위한 

언론.~낳기자간담회 개죄 

: 1995 ‘ 5 ‘ 25. 11 

:5개 엄봄새(서울심융. 국민일.!ï!.. 물화일보. 셔l찌l 일보. 영합흉신 

둥) 출입 기자 

창벤(쭉립국어션깎원장) . 서좋학(영남때화갔 교수， 씨문규범했깎챙장) , 

(제주때학 교수. , 박연띤 (서무과장). 강얀선 

(학예연구관) 

3. 간담회 내용 : r종합국어대사전J(가칭) 편찬 샤업 현황 설명 

1995년끊 상반기 썰해1발표회 

국립국어연구원은 원내 연구 황훗음 활성화하기 위해 매탐 첫째 토요웠예 회 

의실에서 헬구 발표3회칠 가져 왔따‘ 19951캄잖 상반기어 얄표된 주저와 쌀표 

자는 다읍파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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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정회원(어문실태연구부) 국어 사전에서의 관용구 처리에 관하여 

2월 최규일(어문실태연구부) 일본식 말 글 우리식으로 바로잡자 

박용찬(어문자료연구부) 훈민정음의 중성 체계에 관하여 

3월 유숭국(사전면찬실) 사전에서의 전문어 처리 방안에 대하여 

4월 이준석 (사전면찬실) 조선 초기 佛說阿鋼院經付觀音禮文의 口흙에 

5월 

6월 

부사화 접미사 ‘-이.와 히.에 

.무엇’에 대하여 

인사이동 

김규칙 : 국립국어연뉘원 서부과 • 운화체육부 총무과(95년 6월 l일자) 

김동만 : 국립중앙도서관 서지표준과 • 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(95년 6월 1 일자) 


